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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의 질투]
아담이 며칠동안 매일밤 이슥하여 귀가하자 마

음이 심란해진 이브.

아담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당신 다른 여자들이랑 있다 온거죠?”

“말도 안되는 소리!

이 세상에 당신 말고 어디 또 여자가 있다고 그래!”

둘은 티격태격 밤새도록 싸웠다. 그러다 아담이 

까무룩 잠이 들었었다가 문득 옆구리가 가려워 잠

에서 깼다.

근데 바로 곁에서 이브가 귀신처럼 내려다보며 옆

구리를 만지고 있는 것이었다. 

“이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거야?”

그러자 이브가 말했다.

“당신 갈비뼈 숫자 확인하고 있거든요!”

[여자가 말이 많은 이유]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난 남편이 빈정거리며 말

했다.

“남자들은 하루에 2200 단어를 쓰는데 여자들은 

4400 단어나 사용한다고 하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도 지지 않고 말했다. 

“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남편이 따지듯 물었다. 

“이유를 안다고? 그 이유가 뭔데?”

부인이 대답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같은 말을 두 번씩 되풀이해 

줘야만 알아듣거든요!”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미술시간이었다. 선생님을 학생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그려보라고 했다.

그림을 그리기 귀찮았던 구철이는 잔머리를 굴리

다가 검은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도화지 전체를 까

맣게 칠하고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이 구철이를  깨워 물었다.

“좋아하는 음식 그리라고 했는데 다 그렸어?”

구철이가 대답했다.

‘예”

구철이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을 그림을 보자고 

했다. 구철이는 까맣게 칠한 도화지를 보여주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이게 좋아하는 음식이야? 무엇을 그린 것이지?”

구철이 대답했다.

“저는 김을 가장 좋아합니다.”

구철의 대답을 들은 선생님은 잠깐 무슨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구철이가 그린 그림을 쫙쫙 찢어 구

철이에게 주면서 말했다.

“엄마 갖다 드리고 만둣국에 넣어달라고 말해라!”

[가까운 사람들]
어느 날 여러 기록을 조사하던 교도관이 수감 이

후 아무도 면회를 와준 적이 없는 죄수가 있다는 사

실을 알게 됐다.

마음에 걸려서 교도소장에게 보고하고 소장은 

그 죄수를 불러서 물었다.

“알고 보니 당신이 이곳에 온 후로 찾아와준 사람

이 아무도 없군요. 가족도 친구도 없나요?”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염려해 줘서 고맙습니다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식구들과 친구들이 죄다 여기 와 있으니까요.

[이상한 약속]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는 길동이를 

엄하게 꾸짖으며 말했다. 

“길동아, 너 장난 안 치고 얌전하게 있기로 약속

했어, 안 했어?”

길동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했어요.”

“그럼 장난치면 혼나기로 한 것도 알겠지?”

그러자 길동이가 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선생님도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술 마시는 이유]
영구와 맹구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영구 : 오늘은 마음껏 마시자고….

맹구 : 영구야, 그런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마누라

가 잔소리하지 않아?

영구 : 그런 걱정하지 마! 난 귀찮게 하는 마누라

가 없다고!

그러자 맹구는 이상한 표정으로 영구를 쳐다보고 

한마디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밤새도록 취하려고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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